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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A대학교 재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연구변인
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 추정방법으로 95% 신뢰 구간
에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 요인을 중심으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과 개인·정서적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학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둘째,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소속학과 만족도,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학
과 만족도는 대학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만족도는 대학
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속학과 만족도가 부분매
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속학과와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partment, university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For thi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research variables of 140 students at A University in the capital area was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using SPSS 25.0 and AMOS 23.0.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using the bootstrap estimation metho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focusing on university adaptation factor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epart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Academic adaptation, a sub-are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epart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While social adaptation and personal and 
emotional adapt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university satisfaction.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was suitable.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research
variables showe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ignificantly affected department satisfaction,
university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daptation. Department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niversity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daptation. University satisfaction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niversity adaptation.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suggested that department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nfirm that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is an important factor in adapting to university lif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connection with th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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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Jo(Konkuk Univ.) 
email: johyey@kku.ac.kr 
Received February 23, 2023 Revised April 11,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251

1. 서론

‘대학의 잃어버린 세월’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우
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특히, 교육 플랫폼의 빠른 
변화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교육기관에 오지 않아도 학습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학습의 환경 
격차가 발생되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등 교육의 불
평등[1]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시
급한 실정이다. 대학 역시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재학생들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경험하였고, 이들이 다시 대학생활에 적응해
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역시 대학의 책무성이 되어 버
렸다. 

개인이 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성
장의 원동력이 되어[2] 이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은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3] 더 나아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혼합 형태 등 전통적인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
육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변화
된 교육환경에 재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속 가
능하도록 노력하는 것[4]은 대학의 숙원과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대학생들은 진로경험을 통한 경력과 진로계획을 수립
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
다[5].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구의 50%이상이 빈
곤 수준으로 증가하였고[6],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7]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
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은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
의 취업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인 현재 대학생들
은 다시 대학생활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적극 탐
색하는 등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역량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8]
를 대비해야 하는 AI 취업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더욱 가
속화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
은 재학시 소속학과에서 요구하는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
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본다[5]. 그러나 코로나19는 진
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
여 실무보다는 이론에 더욱 치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대학생들

에게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가속화 시켰음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대학생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등 이들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습
자 스스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탐색
하며, 결정하는 등 진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 정의내
릴 수 있다[9].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
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써 진로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10]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
다는 것은 진로결정에 확신이 있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
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로 구성된다[11]. 즉, 진로에 
대해 모호한 상황에서 자기확신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
고, 진로를 계획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절하고 합리
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12].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고[13]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주고 있었다[14]. 결국, 대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만
족은 전공만족도가 예측변인이 되므로[13]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이끈다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들로 볼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주는 과정에서 소속학과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매
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의 질 제고 뿐
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측
면에서[15]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전공만족도는 소
속학과에서 자신의 역할과 주요 분야를 경험하는 것으로
[16]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소속학과에 대한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공을 학습하는 과
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과의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13,17] 전공만족도는 소속학과에 대한 만족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속학과 만족도는 선행연
구들에서의 전공만족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전공만족도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13].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 졌고[18] 전공불만족은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이 확인 된 바 있다[19]. 학과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만족을 이끈다는 연구결과[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23

252

Fig. 1. Research Model

로 볼 때 대학생들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
학생활 적응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습과 협업적 자기효
능감 간의 매개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고[21] 전공만족도
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14]. 이상 종합해서 보면, 소속학과와 대학 만족도를 매
개변인으로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연구변인들 
간 영향력이 검증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모형을 지지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학교생활 만족[12], 전공만족도[13]와의 관련성
을 알아본 연구가 있었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매개변인임을 밝힌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14].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습과 협업적 자
기효능감 간의 매개변인으로 밝혀 진 바 있다[21]. 비슷
한 맥락에서 진로만족은 전공만족도에 예측변인이며[13]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18]와 전공불만족은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19]. 
그리고 학과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만족을 
이끈다는 연구결과[20]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이 각 변인
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면,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은 학문만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미
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진로와 만족도 관련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
구의 시도는 시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
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
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
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수도권 A대학교 소속 대학생140명 이

다. 남자는 74명(52.9%), 여자 66명(47.1%)으로 비슷하
게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44명
(31.4%), 3학년 51명(36.4%), 4학년 45명(32.1%)이 응
답하였다. 소속 단과대학을 보면, IT대학이 41명(29.3%)
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공과대학이 30명(21.4%), 
인문대학 20명(14.3%),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이 각 
13명(9.3%)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참조).

Spec. n %

Gender Male 74 52.9
Female 66 47.1

Grade
2 grade 44 31.4
3 grade 51 36.4
4 grade 45 32.1

College

Business Administration 13 9.3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13 9.3

Engineering 30 21.4
Law 2 1.4

Social Sciences 12 8.6
Humanities 20 14.3

Natural Sciences 9 6.4
InformationTechnology 41 29.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0)

 
2.2 연구도구 

2.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11]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
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으로 개발한 것[22]을 우리나라 대
학생들에게 알맞게 수정·보완한 문항[2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개 하위요
인(자기평가 5문항, 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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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item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950 25
1-1. self evaluation .742 5

1-2. information quthering .786 5
1-3. goal setting .813 5

1-4. planning .800 5
1-5. problem solving .747 5

2. University Adaptation .895 22
2-1. academic adaptation .782 4

2-2. social adaptation .887 5
2-3. personal and emotional adaptation .889 13

Table 2. Cronbach's α of the research variable

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
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950으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은 자기평가 .742, 정보수집 
.786, 목표설정 .813, 진로계획 .800, 문제해결 .747로 
.742부터 .813범위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2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 

A대학교 교무처에서 매년 교육과정 환류를 위해 조사하
고 있는 문항 일부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소속학과 
만족도 문항은 ‘우리 대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
도 입니까?’ 이며, 대학 만족도 문항은 ‘소속 학과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의 단일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
학과 및 대학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2.2.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활 적응척도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24]를 번안[25]한 것을 타당화[26]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도구[27]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대학생활 적응은 총 22문항으로 학업적 적응 4문
항, 사회적 적응 5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13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

를 보면, 대학생활 적응은 .89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영역은 학업적 적응 .782, 사회적 적응 .887, 개
인·정서적 적응 .889로 .782부터 .889범위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연구변인들 가운데 단일문항인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문항을 제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 적응의 Cronbach's α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설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학 팀장 이상 전문가 2명과 
교육학 관련 교수 2명에게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증 받았다. 특히, 학기 말은 기말고사 등 피로도가 누
적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재
학생 5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문항 소요시간,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말고사 이후까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
을 연장하는 등의 피드백 내용을 반영한 후, 이를 본 연
구 조사 시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
도권 A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
고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재학생들을 
모집하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함에 체크하여 제출한 140
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

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빈도와 %로 알아보았고, 연구변인
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의 정규성은 왜도(기준: ±2)와 첨도(기준: ±4)
로 알아보았고,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분
석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측정모형은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
으로 알아보았고,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이하 CCR / 기준: .7)와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 / 기준: .4)
로 집중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값과 NFI(normed 
fit index / 기준: .9), IFI(incremental fit index),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23

254

1 1-1 1-2 1-3 1-4 1-5 2 3 4 4-1 4-2 4-3
1.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

1-1. self evaluation .892** 1
1-2. information quthering .939** .774** 1

1-3. goal setting .935** .778** .872** 1
1-4. planning .956** .809** .877** .869** 1

1-5. problem solving .924** .773** .841** .811** .889** 1
2. Department Satisfaction .250** .274** .258** .223** .195* .209* 1

3. University Satisfaction .265** .246** .233** .271** .241** .238** .414** 1
4. University Adaptation .531** .551** .490** .473** .483** .468** .381** .169* 1

4-1. academic adaptation .507** .470** .511** .501** .462** .403** .476** .430** .465** 1
4-2. social adaptation .568** .598** .533** .483** .508** .520** .405** .117 .734** .465** 1

4-3. personal and emotional adaptation .325** .349** .284** .285** .300** .290** .202* .055 .902** .140 .422** 1
**p<.01, *p<.05

Table 4.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N=140)

TLI(turker lewis index / 기준: .9), CFI(comparative 
fit index / 기준: .9), SRMR(기준: .05), RMSEA(기준: 
.1)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 추정방법으로 95% 신뢰 구간
에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앞서 본 연구에
서 변인들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M SD skewness kurtosis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53 .63 -.03 .42
1-1. self evaluation 3.40 .70 .01 .21

1-2. information quthering 3.56 .66 -.14 .23
1-3. goal setting 3.45 .74 -.31 .49

1-4. planning 3.55 .68 -.07 .00
1-5. problem solving 3.66 .62 .10 .04

2. Department Satisfaction 3.45 .95 -.31 -.34
3. University Satisfaction 3.33 .86 -.35 .63

4. University Adaptation 3.17 .59 -.31 .68
4-1. academic adaptation 3.14 .68 .20 .74

4-2. social adaptation 3.27 .85 -.28 -.05
4-3. personal and emotional adaptation 3.15 .73 -.11 -.19

Table 3.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140)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3.53점(SD=.63)이며, 하위요인의 자기평가 3.40점

(SD=.70), 정보수집 3.56점(SD=.66), 목표설정 3.45점
(SD=.74), 진로계획 3.55점(SD=.68), 문제해결 3.66점
(SD=.62)으로 나타났다. 소속학과 만족도 평균은 3.45
점(SD=.95), 대학 만족도 평균은 3.33점(SD=.86)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은 3.17점(SD=.59)이며, 하위요인의 학업적 적응 
3.14점(SD=.68), 사회적 적응 3.27점(SD=.85), 개인·정
서적 적응 3.15점(SD=.73)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왜도는 
-.35부터 .20 범위이며, 첨도는 -.34부터 .74 범위로 확
인되었다. 

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성은 Pearson의 상관
관계로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전체를 중심으로 보
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r=.531, p<.01)와 하위요
인인 자기평가(r=.551, p<.01), 정보수집(r=.490, p<.01), 
목표설정(r=.473, p<.01), 진로계획(r=.483, p<.01), 문
제해결(r=.46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소속학과 만족도(r=.381, p<.01)와 
대학 만족도(r=.16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은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살펴보
고자 한다. 학업적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r=.507, p<.01)와 하위요인인 자기평가(r=.47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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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r=.511, p<.01), 목표설정(r=.501, p<.01), 진
로계획(r=.462, p<.01), 문제해결(r=.403, p<.01)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소속학과 
만족도(r=.476, p<.01)와 대학 만족도(r=.430,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r=.568, p<.01)와 하
위요인인 자기평가(r=.598, p<.01), 정보수집(r=.533, 
p<.01), 목표설정(r=.483, p<.01), 진로계획(r=.508, 
p<.01), 문제해결(r=.520,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소속학과 만족도(r=.40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학 만족도(r=.117,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r=.325, p<.01)와 하위요인인 
자기평가(r=.349, p<.01), 정보수집(r=.284, p<.01), 목
표설정(r=.285, p<.01), 진로계획(r=.300, p<.01), 문제
해결(r=.290,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소속학과 만족도(r=.202, p<.05)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학 
만족도(r=.055,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3.2.1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CFI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

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변인 중 잠재변인으로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대
학생활 적응 변인의 측정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였다.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LO-HI) SRMR

44.054 19 2.319 .955 .974 .961 .974 .097(.060-.135) .04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값은 44.054(p=.001, 
X2/df=2.319)로 나타났으며, NFI=.955, IFI=.974, 
TLI=.961, CFI=.974로 나타났고, RMSEA(L0-HI)는 
.097(.060-.135), SRMR은 .04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β=.850), 정보수집(β=.928), 목표

설정(β=.913), 진로계획(β=.954), 문제해결(β=.913)의 
표준화계수(β)는 .850부터 .95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응(β=.606), 사회
적 적응(β=.778), 개인정서적 적응(β=.446)의 표준화계
수(β)는 .446부터 .77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Table 6에 제
시하였다.  

　path Β β S.E. C.R. P CCR AVE

self 
evaluation

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1 .850

.982 .916

information 
quthering 1.027 .928 .066 15.596 ***

goal setting 1.142 .913 .076 15.111 ***
planning 1.085 .954 .066 16.536 ***

problem 
solving .946 .913 .063 15.086 ***

academic 
adaptation


University 
Adaptation

1 .606

.772 .542
social 

adaptation 1.600 .778 .269 5.938 ***

personal and 
emotional 
adaptation

.792 .446 .188 4.226 ***

***p<.001

Table 6.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위에 제시한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Fig. 2
에 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2. Measurement Model

3.2.2 구조모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

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SEM으로 알아보았다
(Tabl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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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al Model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LO-HI) SRMR
68.530 31 2.211 .936 .964 .947 .964 .093(.063-.123)  .05

Table 7.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값은 68.530(p=.000, 
X2/df=2.211)으로 나타났으며, NFI=.936, IFI=.964, 
TLI=.947, CFI=.964로 나타났고, RMSEA(L0-HI)는 
.093(.063-.123), SRMR은 .05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근
거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
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Table 8에 제시
하였다. 

path B β S.E. C.R.(t) p
Department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89 .242 .136 2.855 .004

University 
Satisfaction .253 .175 .116 2.182 .029

University 
Adaptation .515 .671 .076 6.749 ***

University 
Satisfaction


Department 
Satisfaction

.335 .372 .071 4.752 ***

University 
Adaptation .222 .464 .042 5.307 ***

University 
Adaptation 

University 
Satisfaction -.008 -.016 .042 -.197 .843

self evaluation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 .850
information 
quthering 1.027 .927 .066 15.576 ***

goal setting 1.143 .914 .076 15.126 ***
planning 1.086 .954 .066 16.526 ***

problem solving .946 .912 .063 15.052 ***
academic 
adaptation


University 
Adaptation

1 .671

social adaptation 1.320 .711 .186 7.112 ***
personal and 

emotional 
adaptation

.633 .395 .151 4.188 ***

***p<.001

Table 8.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소속학과 만족도(β=.242, 
p<.01), 대학 만족도(β=.175, p<.05), 대학생활 적응(β
=.671,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학과 만족도는 대학 만족도(β
=.372, p<.001)와 대학생활 적응(β=.464, p<.001)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β=-.016, p>.05)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
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소속학과 및 대학 만

족도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 추정 방법
으로 95% 신뢰구간에서 분석하였다. 직·간접효과, 총 효
과의 분석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epartment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42* .242*

University Satisfaction .175* .090* .265*
University Adaptation .671* .108* .779*

University Satisfaction


Department 
Satisfaction

.372* .372*
University Adaptation .464* -.006 .458*

University Adaptation 
University 

Satisfaction -.016 -.016

*p<.05

Table 9. The total effect of degradation results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분석을 위해 양측검증(two 
tailed significance)한 결과, 진로효능감은 소속학과 만
족도에 직접적(β=.242, p<.05)으로 영향을 주고 대학 만
족도에 직접적(β=.175, p<.05), 간접적(β=.090, p<.05)
으로 영향을 주며,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β=.671, p<.05), 
간접적(β=.108, p<.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속학과 만족도는 대학 만족도에 직접적(β=.372, 
p<.05)으로 영향을 주고,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β
=.464, p<.05)으로 영향을 주지만, 간접적(β=-.006, 
p>.05)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다. 대학 만족도는 대학생
활 적응에 직접적(β=-.016, p>.05)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소속학과 만족도
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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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총 효과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
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소속학과 및 대학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과 개인·정서적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소속학과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난 반면, 대학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학교생활 만족[12]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
음을 밝힌 연구결과[13]를 지지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
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
관계를 밝힌 연구[18]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다만, 
대학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점은 본 연구가 진로와 관련
한 연구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진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대학 만족도 보다 소속학과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18]에서 전반적
인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복지행정 만족도의 하위요
인으로 구분하여 대학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 대학 만족도의 문항은 ‘우리 대학에 대한 만
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조사하
여 그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는데 한계가 야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활 적응
에 소속학과 만족도와의 관계성이 더 많음을 확인한 결
과로 볼 때, 소속학과와 연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
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소속학과만족도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
공불만족은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19]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진로만
족은 전공만족도에 예측변인이며[13] 학과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만족을 이끈다는 연구결과[20]

와 함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속학과 만족도의 매개
효과가 검증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14,21]과 일치하
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
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
속학과와 연계하여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한 
경험이 중요한 요인인 만큼[5] 개인이 지각하는 경험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맞는 
직접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선행연구들[28-30]을 
통해 경험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경험에 가
치가 있다고 느낄 때, 이후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이 개선될 수 있다[30]. 이에 소속학과에서 진로
와 관련한 의미있는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협동 작
업 경험의 대학생에 비해 협동작업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에 학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사회 탐방 공동체 
교육과정을 제안해 본다. 현재는 사전답사의 의미로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전공과 관련한 탐방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체 학과를 중심으로 진로와 연관성이 있
는 지역사회의 문화, 산업체 등 찾아가는 탐방 공동체 교
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이미지의 가치가 높다고 
인식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므로[31] 지역사회와 
대학에 관심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함양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과 중심의 탐
방 학습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를 경험한 재학생들은 관계를 형성하
면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때문에 소속학과를 중
심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성화 사업은 전공 교육과
정 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교수-학
습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32]. 실제로 
특성화 사업에 대한 태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33]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우
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 할 필요가 제기된다.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학과 중심
으로 편성하고, 특성화 전담 직원 및 전임교수의 배치를 
통한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역량 중심의 활동을 이끌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소속학과 만족도와 대학 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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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마
찬가지로 측정문항으로만 분석하게 될 경우, 잠재변인의 
대표성 즉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를 야기하게 된다. 때
문에 잠재변인을 구현하는데 적절한 관찰변인을 3개 이
상으로 구성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
구도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가 미흡하
여 비교·분석함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와 관련
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도권 A대학교의 재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대
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는 일
반화의 한계를 야기할 수 있어 타대학 적용 시 차이가 존
재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는 연구의 시도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등 모집단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한 집단 간 차이검증 분석결과는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제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진로결정 효
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
구가 필요하다. 학년별, 단과대별, 휴학 횟수, 특성화 사
업 유무 등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은 맞춤형 지원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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